
(서울=연합뉴스) 정윤주 기자 =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
취약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(9천70가구의 가구
원 1만5천303명)을 대상으로 올해 7월∼9월 인권의식,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
조사한 '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' 결과를 22일 공개했다.

"인권침해·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·장애
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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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'인권의식 실태조사'…인권교육 받은 경험은 11.5%

국가인권위원회 간판
[촬영 정유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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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의식 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5번째다.

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(50.3%)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·소수자 인권이 존
중받고 있다고 봤다.

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(복수응답)으로는 경제적 빈곤층(17.6%)
을 가장 많이 꼽았고, 다음은 장애인(16.5%), 노인(10.8%), 학력·학벌이 낮은 사람
(8.6%) 순이었다.

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·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
응답이 19.5%로 가장 많았다.

보호시설(요양원, 장애인시설 등)에서 생활할 때(15.8%), 직장생활할 때(구직·취
업 포함 11.7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이 유출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다는 의견
도 74.5%로 높았다. 다만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
은 53.0%로 다소 낮았다.

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은 78.9%로 높게 집계됐다.

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.5%로 낮게 집계됐으
나,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.4%로 높게 나타났다.

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이라
는 응답이 21.2%로 가장 높았고,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(16.8%)
을 가장 많이 꼽았다.

한편, 인권위는 올해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광
화문 빌딩에서 토론회를 연다.

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 실태, 혐오표현 정책 제안 등
을 공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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